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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7년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이 개통되면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체계도 단
위과제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 분류체계로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국립대학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단위과제카드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생산⋅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협업과 정보공유를 위해 대학의 공통 업무에 
일관된 관리기준을 부여하는 공통 단위과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공통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분류체계 개발 경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기록관리기준표가 기록관리 도구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분류 도구이자 평가와 검색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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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opening in 2017, the 
national university’s record management system has been turning into a unit task-oriented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Based 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perated in 
a standardized manner, national universities can produce and manage university records 
based on business transaction cards. In the process, the standard business transactions 
for universities’ common tasks were developed and operated for collaboration and sharing 
informa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s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problems, focusing on common unit tasks.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record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tional university 
classification system, and its operating status were analyzed.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is suitable for use as a record management 
tool.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national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which can function as a record classification and appraisal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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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국립대학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국가가 운영하

는 국립대학은 2021년 현재 특별법대학과 국립대법인을 제외하고 총 38개교가 있다.1) 이들 국립대학은 지식전수

와 연구, 사회봉사, 문화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궤(軌)를 함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인 국립대학에서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은 기록물의 보호⋅관리의 의무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기록관리 제도와 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 등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여타 공공기록물 관리와 달리, 국립대학의 기록물 관리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나 전자기록 중심의 

공공기록물법 관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학의 정보환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립대학은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록물의 이관 없이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이상 보존기록물의 평가⋅폐기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대학 기록관은 영구기록물

을 보존하는 ‘문서고’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

에 따라 단위과제 기반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한 기록물을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2016년까지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따라 기

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대학 공통 업무에서 

생산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할 기록물들이 대학이나 담당자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

거나,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단순 업무참고용으로 기록물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남겨두기 위한 의도에서 업무

기능이나 기록물 본연의 가치에 상관없이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상향하는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KORUS), 이하 코러스)을 개통

하면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 체계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코러스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행⋅재정시스템을 표준

화하여 업무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재정⋅회계, 인사⋅급여, 산학⋅연구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관리함으

로써 대학 간 정보격차와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학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의 협업과 정보공유

를 위해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및 공통 단위과제를 공동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기존의 단위

업무 및 공통 업무 중 일부만을 한정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 2017년에 개발된 기록관리기준표는 국립대학

의 업무기능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과정에서 여러 기능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적인 검토와 재정비는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현재 국립대학에서 사용하는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시점에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에 대한 분석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접적인 사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2021년 현재 교육부의 국립대학정책과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코러스 

운영부, 국립대학이 공동으로 나서서 전자기록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존을 목표로 하는 ‘(가칭) 국립대학 기록관

리시스템(코러스 RMS)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2) 코러스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단위업무 하위에 편철되었

 1) 2021년 3월 1일 자로 특별법대학 3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국립대학 39개교에서 특별법대학 3개교, 국립대법인 2개교, 국립대학 

38개교로 개편되었다. 
 2) ‘2021년 코러스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되는 기록물 등에 대한 전자적 관리와 보유를 위해 ‘코러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추진될 예정이

다.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은 2017년 개통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관리하는 전자기록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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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문서 데이터와 함께 그동안 비전자적으로 관리되어 온 2004년 이전에 생산⋅접수된 

비전자문서를 모두 단위과제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분류해야 하므로 현재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기록물을 분류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에 공공기록물법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에서 

관리⋅보존만 해오던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는 보존기간 

10년 이하의 한시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권한만 가지고 있었고, 생산단계 또는 재평가 단계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관리⋅보존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보존기간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정정이나 폐기 결정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한시기록물의 분류와 평가에 집

중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평가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현행 분류체계가 기록물의 평가 근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기준이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는 현행 국립대학 분류

체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먼저, 학술논문, 보고서, 내부 업무문서 

등의 문헌을 활용하여 국립대학의 업무와 기능, 관리대상 기록물의 특성,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의 개발 경과 

등을 분석하였다. 이어, 38개 국립대학 중에서 국립대학의 공통 단위과제 개발에 참여한 바 있는 부산대학교를 

사례로 하여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의 실질적인 운영현황과 공통 단위과제 및 기록관리기준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당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코러스의 공통 단위과제는 국립대학 유형별로 4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한 

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운영과 단위업무-기록물철 편철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와 함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 과정에 참여한 바 있으며, 거점국립대학으로

서 조직구성이 가장 다양한 부산대학교를 사례로 하여 다시 그간의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국립대학들은 공통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공통 단위과제’를 공동 개발하였으며, 공통 단위과제 외에 

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 업무기능은 ‘고유과제’로 구분하여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유과제도 기록물의 관리기준을 부여하는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요소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공통 단위과제로 한정하였다.

1.3 선행연구 분석

대학의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로, 유완이와 이명규(2013)는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능과 조직

을 분석하여 교육⋅연구⋅행정 등 3개 분야에서 행정을 제외한 교육과 연구 분야의 기능분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의 운영목적에 따라 업무기능별로 적절한 기능분류를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하였다. 배성중 외(2016a)는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단위업무 중복, 

보존기간 오책정 등 단위업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들은 교육대학교의 표준 기록

관리기준표 개발을 위해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매핑을 수행하고, J교육대학교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비전자기록물의 혼용기록물과 2016년으로 사용이 종료되어 폐지된 각 대학의 전자문서시스템의 데이터를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기록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도입 이전에 생산⋅접수된 비전자기록물과 2004년 이전부터 2016년까지 대학별

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전자문서 데이터, 코러스의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와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 데이터가 모두 동일한 분류

체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대학 분류체계가 국립대학에서 축적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맥락과 설명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적절하게 설계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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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배성중 외, 2016b). 또한, 배성중 외(2015)는 거점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관

련 기록물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성과관리 과제 선정, 분류체계-산학과제 관리체계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대학의 기록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2017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이미 폐지된 분류기준표의 단위업

무를 분석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특정 기관에 맞도록 개발하거나 대안을 제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 분류체계의 개발 과정과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운영절차의 개선과 국립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분류체계의 재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2.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분류체계 개발 경과

2.1 대학의 기능과 기록물의 특성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립대학도 이에 따라 관리대상 기록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국립대학의 기록

물은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업무기능과 생산⋅수집방법, 유형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록물법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국가 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는 국가 행정사무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 외에, <표 1>과 같이 교육과 연구, 공공서비스 등의 

업무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일반 공공기관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무상 결재권자가 결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공공기록물로 생산⋅관리하지만, 국립대학은 

결재 형식 외에도 교원, 학생, 직원, 외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의 업무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업⋅
강의자료, 학생 활동자료, 지역역사⋅문화 발굴자료, 봉사⋅대외활동 지원자료 등과 같은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능 주요업무

교육
지식 수 학습과정,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

사회화 진 학생활동과 개인생활 등 교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인 학습활동

연구 연구 수행 새로운 지식 탐구

행정

기  존속 학교 운   리, 재정, 인사, 시설 등

학사 학생 모집⋅선별, 입학, 재정 보조, 학술 상담, 졸업과정 기술, 학 , 입학⋅졸업 증명

지원 학 시설  장비 유지⋅ 리, IT 리, 학사지원

공공

서비스

사회 사 지역사회를 한 활동과 평생교육

문화진흥 평생교육⋅문화 련 기  운 을 통한 문화 수집과 

<표 1> 국립 학의 업무기능 구분(국가기록원, 2016, 12)

이처럼 대학의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되지만, 이와 별개로 국립대학에

서는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수집’도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 기록물은 크게 업무과정에서 생산⋅관리되어 행정

적⋅법적⋅재정적⋅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이관기록물’과 개인, 기관, 단체 등 국립대학 내⋅외부의 이해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2.115

관계자로부터 사건, 인물, 공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정보적⋅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수집 기록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생산⋅이관기록물은 ‘행정기록물’, 수집기록물은 대학의 ’역사기록물’ 또는 ‘대학사료’로 구별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16). 행정기록물은 업무과정과 생산자, 관련 기록물 등 생산맥락과 출처의 확인이 가능

하지만, 역사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역사자료와 달리3) 기증자가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만 

제공하거나 특정 주제나 유형 등에 따라 이미 편철⋅관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기록물의 원질서

와 출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조직과 업무 분석을 토대로 과거 기록의 질서를 완벽하게 복원(설문원, 2012, 224)하기

가 쉽지 않다. 

업무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역사기록물 외에도 업무맥락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행정기록물과는 또 다른 특징

을 가지는 ‘연구기록물’도 생산⋅관리되고 있다. 대학은 교육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연구수행기관이다. 국립대학

의 자체 연구과제와 외부 연구용역사업 등을 통해 연구과제별로 연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연구계획서, 연구노트, 연구결과보고서와 같은 연구기록물, 그리고 행정지원, 예산집행, 감사, 인사관리

와 같은 연구지원 기록물이 생산⋅관리된다. 연구기록물은 해당 연구과제와 생산부서, 공개여부와 접근권한 등의 

생산⋅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자결재문서 중심의 행정기록물과 달리 연구 자체에 대한 기록물과 각종 

연구지원 기록물이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하나의 과제에 관한 이러한 일련의 기록을 통해서만 전체 연구에 대한 

이해나 관련 규정, 연구결과물에 대한 관리 권한 등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대학의 기록물은 국립대학의 업무과정에서 생산⋅수집된 모든 유형의 기록물

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교육, 연구, 행정, 공공서비스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다양한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결재로 권한이 획득되는 공문서 형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이 생산⋅접수된다. 

둘째, 공공기록물법의 관리체계에 따라 생산맥락 및 관리기준이 함께 관리되는 행정기록물 외에도 특정 주제에 

따라 수집되거나 출처와 원질서 등 생산맥락을 파악하여 관리기준을 부여하기 어려운 역사기록물이 존재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산맥락에 따른 관리기준 부여는 가능하지만 사업에 따라 계획부터 결과물

까지 하나의 과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연구기록물이 생산되고 있다. 

2.2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 경과

2011년 교육부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행⋅재정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업무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코러스)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립대학의 업무 특성과 연계시스템의 운

용, 구축비용 분담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친 실무자 논의와 계획 수정을 거쳐 2015년 5월에 39개 국립대학이 

참여하는 코러스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2015년 6월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 완료까지 

1년 7개월간 총사업비 551억 원과 3개 개발사 컨소시엄, 국립대 ERP팀, 국립대학의 업무 분야별 담당자 약 220명

이 투입된 대규모의 정보화 구축사업이었다.4) 약 2년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코러스는 2017년 1월 1일에 39개 

국립대학에서 정식으로 개통되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립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 표준화와 

 3) 공공기관에서는 국가 행정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과-기록관-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순서로 기록물을 이관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

며, 생산자와 접수자(업무담당자), 조직과 업무기능,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 공개와 접근권한 등 기록물의 생산맥락에 대한 정보도 

함께 관리된다.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가치를 재평가하여 평가 또는 폐기되며, 재평가 과정에서 정보성과 

역사성이 높은 일부 기록물은 영구기록물로 선별되어 보존⋅활용된다. 즉, 기록물을 생산 또는 수집하게 된 업무기능, 개인 또는 기

관, 단체 등의 생산자, 보존기관과 공개⋅접근권한 등의 생산맥락과 관리기준이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되며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 중 일부가 역사자료로 선별된다. 
 4) 코러스 구축사업은 (1)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공통 업무처리 기능의 표준화, (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서비스(SaaS) 

등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 개발, (3) 대학 업무와 대학회계, 산학회계, 발전기금 등 다양한 

회계를 유기적으로 연계⋅처리하는 통합 행⋅재정시스템 개발, (4) 대학별 자체 개발 시스템의 개발 시스템과 비교하여 저비용⋅고

품질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었다(교육부, 2016a,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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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보 교류 활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국립대학 행정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시스템 각 기능과 

연계한 전자문서의 생성, 결재, 유통, 보관 등 One-Stop 업무처리가 갖추어져야만 했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의 

생성 단계에서 BRM의 6레벨 분류체계에 따른 하위 단위과제의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코러스 도입 이전인 2016년까지 국립대학은 대학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사의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했

으며,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분류체계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는 동일한 업무라 하더라도 대학 

규정에 따른 조직구성이나 담당업무 등에 따라 기록물의 기준정보가 다르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코러스의 표준화

된 공통 업무기능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 중이던 전자문서시스템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전자결재를 편철⋅관리할 수 있는 단위과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러스 구축사업 중에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개발 및 공통 단위과제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은 코러스 구축사업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분류체계 개발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이

는 업무관리시스템에 반영할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의 공통 수행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관리함

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둔 것이었다. 국립대학의 기능분류체계와 공통 단위과제의 개발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을 코러스 구축사업의 전체 일정5)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코러스 구축사업 체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코러스 구축사업 

분석  설계
코러스 구축

코러스 운용 테스트

데이터 이

코러스 시범운

데이터 이

코러스 개통 

시스템 안정화

2015. 6. ∼ 11. 2015. 11. ∼ 2016. 6. 2016. 7. ∼ 8. 2016. 9. ∼ 12. 2017. 1. ∼ 4. 

⇩ ⇩ ⇩ ⇩ ⇩

<국립 학 기능분류체계  공통 단 과제 개발 일정>

공통과제 

시범도출  

의견수렴

국립 학 공통 단 과

제 개발 단 과제 표  

템 릿 작업

국립 학 표  

기록 리기 표 

(공통 단 과제) 개발

국립 학 표  

기록 리기 표 검토

학 의견수렴

공통 단 과제 확정,

코러스 분류체계 반

2015. 7. ∼ 8. 2016. 4. ∼ 6. 2016. 5. ∼ 8. 2016. 9. ∼ 12. 2017. 1. 1.

<그림 1> 국립 학 기록 리기 표  공통 단 과제 개발 차6) 

국립대학 공통 업무에 대한 표준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대학의 일부 기능을 대상으로 공통과제를 

도출하고 시스템에 적용한 후 전자결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코러스 시스템과 분류체계 일부를 시범 설계하였다. 

일반적으로 BRM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면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

로 연계되는 구조와 달리, 코러스 시스템은 BRM 시스템과의 연계 없이 기능분류 항목에서 분류체계를 자체적으

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립대학에서는 코러스 구축을 위해 BRM의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

능-중기능-소기능’과 매핑할 수 있는 국립대학 기능분류체계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시범설계 결과

에서 국립대학의 공통 업무기능을 반영한 단위과제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가기록원 주관으로 운영되는 ‘대학 기록관리협의회’에서 국립대학 기능분류체계의 설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논의를 통해 코러스 구축과 함께 ‘국립대학 기능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기능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공통 

 5) 교육부의 2016년 기록관리담당자 워크숍 중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경과 보고’와 국가기록원의 ‘국립대학 공통 단위과제 작업반’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6) 교육부 및 국립대학 기록관리담당자 워크숍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경과 보고’(교육부, 2016b)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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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과제를 개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후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7차례의 회의를 통해 국립대학의 공통 업무기

능을 선정하고,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BRM의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5레벨과 비교⋅분석하

여 소기능을 매핑한 국립대학 기능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기능분류체계의 개발 과정을 보다 자세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능분류체계의 개발 대상은 기획처, 

사무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단과대학(원), 부속(설)기관, 부속(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등 국립대학의 주요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1)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업무기능과 (2) 

관련 법규, 학칙, 조직 사무분장(전결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국립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기능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업무기능을 대상으로 17개 국립대학의 기록관리 담당자가 업무기능과 주요 기록물철을 분석하

여 BRM과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어, BRM의 소기능과 국립대학 기능분류체계를 비교하여 매핑하고 이를 

다시 검토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4개의 소기능이 도출되었다. 

협의회에서 BRM의 소기능을 설계하는 동안 코러스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팀은 ‘공통 단위과제’를 개발하였

다.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공통 단위과제 개발 경과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공공기 의 기록 리기 표 제정 차> <국립 학의 기록 리기 표 공통 단 과제 개발 과정>

기  기능분류/기록  담당자 학 기록 리 의회

업무기능분류(BRM) 리
단 과제 작성 기  수립

BRM 소기능(34개) 개발

⇩ ⇩

처리과 업무담당자 코러스 업무 리시스템 구축

법규, 업무기능, 기록물 분석으로 업무기능분류 하 의 
단 과제 신설  변경 신청

공통 업무기능 선정
공통 단 과제 개발

⇩ ⇩

처리과 기록물 리책임자
코러스 업무 리시스템 구축

처리과의 단 과제 신설  변경 신청

⇩

공통 단 과제(155개) 개발  소기능 매핑

기  기능분류 담당자

단 과제 신설  변경 승인 는 반려

⇩

기  기록  담당자

생성 단 과제 보존기간 검토
매년 10월 31일까지 신설 는 보존기간 변경 

단 과제를 구기록물 리기 에 제출

⇩ ⇩

구기록물 리기  
국립 학 기록 리담당자

코러스 업무 리시스템 구축

공공기 에 제출한 신설 는 변경 단 과제의 
보존기간을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회신

조정이 필요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단 과제를 통보하여 조정

공통 단 과제 검토, 학 검토사항 반
공통 단 과제(166개) 도출

⇩ ⇩

기  기록  담당자 국립 학 의회

구기록물 리기 과 보존기간 의 완료 후 
단 과제별 보존기간 확정

자기록생산시스템⋅기록 리시스템에 반 하여 리

법규, 업무기능 신설⋅변경 등의 개정사항 반
(코러스 업무 리시스템에 갱신사항 일  반 )

<그림 2> 국립 학 기록 리기 표의 공통 단 과제 개발 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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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와 같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는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법규, 업무 등을 검토하여 

소기능 하위에 단위과제의 신설,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다시 기록관리 담당자가 검토한 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그러나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와 단위과제는 코러스 구축사업 일정에 따라 시스

템에 반영하여 즉각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하였기에 처리과의 의견수렴 없이 현황 분석을 통해 바로 공통 업무기능

에 대한 단위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통 단위과제의 개발 과정에서는 협의회에서 확정한 소기능

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와 국립대학의 주요 업무기능, 기록물철 편철 현황 및 기록물 열람 등의 활용 빈도, 국가기

록원과 대학 기록관리협의회의 표준 단위업무(국가기록원, 2015), 코러스 구축사업에서 구현될 시스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통 단위과제는 업무 간 유사성과 독자성을 고려하여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최소기능을 반영하되, 단위과제카드가 편철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단위업무의 기록물철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155개의 공통 단위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 12월에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및 공통 단위과제(안)’을 수립하였다. 이 초안에 대하여 같은 해 12월 국가기록원과 국립대학 기록물관리 담당자

가 서면검토와 대면회의를 진행하였다. 비록 한 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1차 서면검토와 2차 대면회의를 

통해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모든 국립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단위과제를 설정한 것이 아니었기에 기록물을 편철할 때 오분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러스 개통과 동시에 업무관리시스템의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기록물 생산 또는 접수에 분류체계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했으므로 필수적인 업무기능에 대한 단위과제가 누락

되었거나 단위과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2016년 

12월에 166개의 공통 단위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2017년 1월 1일 코러스 개통과 함께 ‘국립대학 표준 기록

관리기준표’가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국립대학 분류체계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검토와 승인절차 없이, 국립대

학협의체를 구성하여 공통 단위과제의 개정사항을 코러스 기능분류 기능에 일괄 반영⋅관리하는 것으로 협의되

었다. 2017년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 이후에는 법규, 학칙, 업무기능의 변경 내용과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반영하여 일부 공통 단위과제를 신설⋅변경한 바 있다. 2021년 4월 

현재 코러스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총 187개의 공통 단위과제가 운영되고 있다. 

3.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3.1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현황

이 연구는 국립대학의 기록물 분류체계가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맥락과 업무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부산대학교를 사례로 선정하여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 특히 공통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실질

적인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립대학의 기록물 분류체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코러스의 전자결재 

문서를 중심으로 업무와 기록물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이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기록에 적용하며, 업무와 

기록물을 연계하므로 업무기능의 변경에도 기록의 생산⋅관리가 통일성 있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반면, 업무기능에 따른 활동이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업무기능에 업무 배경이

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앞서 살펴본 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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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다. 역사기록물, 연구기록물, 행정기록물로 구분하여 현재의 분류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역사기록물에 한 분류체계 운

<표 2>의 사례와 같은 국립대학 역사기록물은 대학 내 처리과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성원이나 관련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들 

기록물은 기록물 자체에 표기되어 있는 생산자나 기증자의 기술정보 외에 업무기능이나 생산맥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생산자나 생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주체와 기록물 사이의 연관성도 명확하

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립대학 분류체계에서는 이러한 역사기록물도 행정기록물과 같이 업무기능에 따라 설계

된 단위과제의 속성을 계승한 단위과제카드에 기록물건으로 편철하고, 단위과제에 부여된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7)

연번 생산자 생산연도 기록물유형 기록물명 주요내용

1 부산우취회 1965년 간행물-정기간행물 효원우취(曉原郵趣) 창간호
부산지역의 우표수집 동호회 ‘부산우취회’ 

부산 학교 지부의 소식지

2 미상 1957년 시청각기록물-사진 재경부산 학 동문회 정기총회
부산-경상 지역의 부산 학교 동문회 정기

총회 기념사진

<표 2> 부산 학교 역사기록물 수집 사례

이러한 이유로 <표 2>의 학생자치활동 기록물과 대외 동문회 기록물은 업무기능과 기록물과의 연계성, 보존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담당자가 기록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관련 공통 단위과제에 편철⋅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의 사례는 <표 3>과 같이 [기록물관리]의 “대학역사자료관리”, [학생활동지원]의 “자치활동

지원”, [홍보]의 “홍보기획”, [행사관리]의 “행사관리” 등에 편철⋅관리되고 있다. 역사기록물에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행정기록물 위주의 분류체계는 기록물 관리와 활용 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역사기록물의 기증

자, 유형, 기록물 내용 분석에 따른 특이사항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가 분류도구가 

아닌 역사기록물의 목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편철 단위로만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생산주체와 

이해관계자에 따라 생산⋅축적되는 역사기록물을 집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업무기능 분류체계가 아닌 시대

⋅지역⋅활동과 같은 주제별 분류체계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 <표 2>의 역사기록물과 련된 공통 단 과제8)

기능 기능 소기능 단 과제 보존기간

기록 리 기록물 리 기록물 리 학역사자료 리 구

학사행정지원 학생복지 활동지원 학생활동지원 자치활동지원 5년

일반행정지원 학 황 홍보 홍보기획 10년

학운 지원 행사 리 행사 리 5년

 7) 역사기록물의 경우 등록단계에서는 ‘처리과-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기록물건’의 순서로 분류번호가 부여되며, 열람범위, 접근권한 

(열람제한 정보), 공개여부, 업무유형 등과 같은 관리정보는 기록물 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 부여하고 있다. 
 8) <표 3>에 대한 설명에서 분류체계의 대-중-소기능은 [  ]로, 단위과제는 “ ”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으며, 이하 설명에서도 같은 방법으

로 업무기능과 단위과제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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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구기록물에 한 분류체계 운

업무기능 중심의 분류체계 적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연구기록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립대학에서 

연구과제수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

되는 각종 연구성과는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에서는 

연구과제별로 연구신청서, 연구노트, 연도별 또는 차수별 연구 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연구기록물이 생산⋅관리된

다. 그러나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연구기록물을 연구과제 중심으로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

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기록물은 연구지원사업의 증빙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기간 5년인 [연구및

성과관리]의 “연구과제관리”와 [학술연구]의 “학술연구지원” 단위과제에, 그리고 연구성과물을 관리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영구인 [연구및성과관리]의 “연구성과관리”, “연구윤리”, “지적재산권관리” 단위과제에 구분하여 관

리되고 있다. 

기능 기능 소기능 단 과제 보존기간

일반행정지원 학교육교류 력 연구 성과 리 연구윤리 구

지 재산권 리 구

연구성과 리 구

연구과제 리 5년

학술연구 학술연구지원 5년

<표 4> 연구과제 련 공통 단 과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공통 단위과제는 연구 업무기능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처리과에서는 <표 5>와 

같이 연구과제별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기록물을 편철하여 관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연구과제나 단위

사업에 따라 분류하여야만 사업 진행과 완료에 따른 기록물 관리와 업무처리, 나아가 결과물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연구기록물은 업무기능에 따라 편철되지 않아 보존기간이나 업무기능

과 상이한 기록물이 함께 편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연구기록물의 관리와 활용에 목적을 둔다면 향후에는 연구과

제별 또는 연구사업별로 단위과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 과제 단 과제카드

연구과제 리 단 자지원사업

학술연구지원

BK21 FOUR 학(원) 신사업, 국립 학 육성사업, 국제학술활동경비지원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단과 학연구활

성화지원사업,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지원사업, 신진교원START-UP패키지연구지원사업, 연구소논문집발간

보조비지원사업 … (생략) 

<표 5> 부산 학교의 연구기록물 련 단 과제카드 사례

3.1.3 행정기록물에 한 분류체계 운

행정기록물의 경우 [대국민서비스], [대학운영], [대학운영지원], [대학감사], [대학법무], [대학현황], [인사관리], 

[정보공개], [재난재해], [회계], [후생복지] 등과 같은 업무기능은 공공기관 공통인 기관 및 처리과의 공통업무 

보존기간표(국가기록원, 2015, 284)에 따른 표준화된 단위과제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교류⋅학사와 관련된 

대학의 핵심업무는 중기능에 해당하는 [대학교육교류협력], [대학학사행정], [학생복지및활동지원] 하위에 단위과

제를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에서 단위과제는 상향식 방법, 즉 실무자 단계인 처리과 업무담당자와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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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요청과 검토에 의해 신설되는 것과 달리, 국립대학의 공통 단위과제는 코러스 개통에 맞추어 先개발 

후 시스템에 공통 적용한 하향식 분류체계에 해당한다.9) 이러한 이유로 개발 당시에 공통 단위과제가 대학의 

업무를 양적⋅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포괄적으로 개발되어 기록물을 적절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었다. 공통 단위과제가 적절하지 못하면 결국 단위과제카드와 기록물건이 오분류⋅오편철되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생산⋅등록단계에서 관리기준이 잘못 책정되면 기록물의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학력조

회, 교과과정운영, 교원파견 및 연수 업무에 대한 공통 단위과제와 부산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단위과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구분(업무기능) 소기능 단 과제 보존기간 단 과제카드

학력조회
학 제증명 학 부 리 구 학력조회, 학 부기재사항정정

학사 리 학력조회 10년 학력조회

교과과정운
학사운 교육과정 리 교과과정편성 구 교육과정운 , 비교과운

교과과정운 10년 교육과정제개정, 학(원)교과과정

교원 견 연수
교류 력 국내외교류 10년 교원교류 연구년 리

교원연수 견 구 교원연수 견연구년

<표 6> 유사 공통 단 과제  부산 학교 단 과제카드 황 

먼저, 공통 단위과제 개발 단계에서 학력조회 업무기능은 [학사관리] 소기능 하위에 “학력조회” 단위과제로 

생성되었다. 그러나 처리과에서는 학력조회 업무가 학력 관련 증빙자료 발급을 위한 업무이며 여기에는 학적부의 

변동사항 정정 업무를 포함하므로 민원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인 10년에 근거한 “학력조회” 단위과제가 아니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학적및제증명] 소기능 하위의 “학적부관리” 단위과제에 학력조회와 학적부기재사항정정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과과정운영 업무기능도 [학사운영및교육과정관리] 소기능 하위에서 

“교육과정편성”(보존기간-영구)과 “교육과정운영”(보존기간-10년)이 공통 단위과제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단위과

제 간의 구분이 모호하며, 각 단위과제에 편철된 기록물도 동일한 업무기능과 관련된 기록물이어서 같은 업무기능

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상이한 관리기준을 가진 유사 단위과제에 편철되어 관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교원의 

국내⋅외 연수와 파견, 연구년 승인과 관련한 기록물도 국립대학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과 연구년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관리되는 동일한 성격의 교류 업무이지만 “국내외교류”(보존기간-10년)와 “교원연수및파견”(보존기간-준

영구)으로 구분된 단위과제 하위에서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소기능과 단위과제가 유사하지만 보존기간이 상이한 공통 단위과제가 처리과 담당자의 오분류

와 오편철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설계단계에서 업무에 대한 분석과 실제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대목일 뿐 아니라 분류체계가 관리기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교류⋅학사와 관련된 업무기능과 달리 공공서비스 및 기관운영지원과 관련된 공통 단위과제는 조직과 

기능이 결합된 분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대학교의 조직은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행정실 외 교육기본시설, 

지원⋅부속시설, 연구시설(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속기관은 이 중 교육기본시설과 지원⋅부속시설을 의미하

며 부산대학교의 경우 총 53개 기관이 있다. 국립대학은 부산대학교와 같은 조직구조를 가지며 공통적으로 도서

관, 산학협력단, 인권센터, 박물관, 평생교육원, 기숙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등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 국립대학 부속기관과 관련한 공통 단위과제는 <표 7>과 같다. 

 9) 앞서 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립대학의 공통 단위과제는 대학별로 운영 중인 기록물분류기준표 단위업무 하위의 기록물철 편철 

현황 및 기록물 열람 등의 활용 빈도, 국가기록원과 대학 기록관리협의회의 표준 업무를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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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기능 소기능 단 과제

기록 기록 리 기록물 리
기록 운 , 기록물 리, 학역사자료 리, 기록 리기

표운

도서 소속기 리 도서 운

간행물발간 리, 도서 운 리, 자료선정 구입, 도서

기증 리, 자료등록 리, 학 논문 리, 출반납 리, 이

용자서비스

박물 소속기 리 박물 운 박물 운 , 문화재조사연구, 문화재 리

정보화본부 교육정보화 정보화업무

정보화운 , 시스템개발, 시스템유지보수, 산장비 리, 

소 트웨어 리, 홈페이지운 리, 정보화교육, 공공데이

터 리, 산망운 리

그 외 부속기 (48개 기 ) 소속기 리 부속기 부설학교운 부속기 운

사범 학부설고등학교 부설학교운

<표 7> 부속기  련 공통 단 과제

<표 7>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정보화부서의 경우 기관명 변경 외에는 조직의 구성이나 업무활동의 변화가 

비교적 적은 기관이다. 또한, 이들 기관은 코러스 구축과 공통 단위과제 개발에 참여한 정보화담당자와 기록물관

리전문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공통 단위과제에 대한 최종 검토단계에서 처리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경우라 볼 수 있다. 이 4개 기관의 공통 단위과제를 살펴보면 “기록관운영”, “도서관운영관리”, “박물관운

영”, “정보화운영”과 같이 조직과 업무기능이 결합된 형태의 단위과제가 생성되어 있다. 이는 국립대학 내의 기관

이라도 업무기능의 변화 없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업무활동이나 기록물 생산주체에 따라 조직과 기능분

류를 혼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기록물관리에 더 적합하다는 처리과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187개의 공통 단위과제 중 4개 부속기관에 해당하는 공통 단위과제가 모두 24개로, 특정 부속기관

의 업무기능과 공통 단위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9개 

부속기관의 공통 단위과제는 “부속기관운영” 또는 “부설학교운영”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대학본부와 단과대학 

행정실, 입시 관련 부속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사 및 교과과정의 운영, 입시관리, 학사관리, 강의 

및 시험⋅성적관리와 관련한 핵심 공통 단위과제도 모두 합쳐 29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통 

단위과제 개발에 참여한 부서의 업무기능 외에 다른 업무기능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통 단위

과제가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3.1.4 공통 단 과제 운 체계

마지막으로, 코러스 개통과 함께 적용된 분류체계 이후에 공통 단위과제의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운영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립대학은 BR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분류체계를 운영

하며, 국가기록원의 승인절차 없이 교육부의 검토나 국립대학기록관리협의회10)의 비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단위

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 단위과제의 변경⋅적용을 위해서는 대학별로 생산⋅접수 중인 기록물의 

결재과정과 비전자기록물의 정리 및 재평가 절차를 중지하고 새로운 관리기준을 적용한 뒤 업무절차를 재개하여

야 한다. 새로운 분류체계가 같은 일정에 따라 확정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공통된 일정과 절차에 따라 모든 

국립대학이 공통 단위과제 하위의 단위과제카드와 기록물철 편철을 변경하거나 단위과제카드 사용을 종료하고 

인계인수 작업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립대학과 구성원 간의 합의 과정이나 후속 조치가 원활

하지 않으면 공통 단위과제 변경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10) 국립대학 기록관리담당자들의 협의에 의해 교육부 주관으로 국립대학기록관리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비정기적으로 기록관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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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단위과제의 변경 사례로 다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17년 4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0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대학입학전형 관련 기록물

의 보존기간을 <표 8>과 같이 변경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입학전형 관련 기록물의 관리기준은 

교육부 검토를 거쳐 공통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정정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유사 공통 단위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업무기능 단 과제(안) 보존기간(안) 공통 단 과제(보존기간) 변경 결과

입시 리

입시 리 10년 입시 리(10년) 보존기간 상향(5년￫ 10년)

학입학 형기본계획 구 미반 “업무계획 보고” 단 과제로 리

학입학 형회의록 구 미반 “회의운 ” 단 과제로 리

학생정원조정 구 학생정원 리 보존기간 상향(30년￫ 구)

<표 8> 학입학 형 련 기록물 보존기간(안)과 공통 단 과제 운 황 

<표 8>과 같이 확정된 공통 단위과제는 교육부와 대학, 코러스 운영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에 변경 

적용되었다. 그러나 단위과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존기간이 10년인 입학전형 관련 기록물이 분류

체계에서는 5년으로 이원화되어 관리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표 8>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대학입학전형회의록”은 협의 과정에서 대학의 입시라는 특수성을 배제한 채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유사 공통 단위과제인 “회의운영” 단위과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보존기간이 

‘영구’로 관리되어야 하는 대학입학전형 관련 회의록에 대해 처리과에서는 “회의운영” 단위과제가 아닌 보존기간 

10년의 “입시관리” 하위의 단위과제카드에 회의록을 오분류⋅오편철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BRM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기능을 계층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기능분류담당자와 기록관리업무담당자가 조직과 업무기능, 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검토 없이 분류체계를 승인할 수 있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3.2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에 대한 운영현황을 분석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국립대학 분류체계는 대학의 업무기능과 이에 따라 생산⋅관리되는 대학 기록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기록물은 건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전제로 BRM에 따라 업무기능별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업무기능을 세분화하는 현재의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가치에 대한 평가도 역사기록물에는 단위과제에 따른 업무가치 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장소나 시간대와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집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단계가 

아닌 기록관의 입수단계에서 분류가 이루어지므로 생산시점의 업무기능에 따른 분류체계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

듯 결재문서 중심의 업무기능을 기반으로 설계된 현행 분류체계는 기록의 생산맥락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증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층적 관리의 토대를 마련(설문원, 2012, 207)하여 기록물을 잘 활용하기 위한 기록관리 

도구로 기능하지만, 역설적으로 생산맥락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조화할 수 없는 역사기록물에 이러한 분류체계에 

맞추어 분류하게 된다면 연관성이 낮은 행정기록물에 섞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연구기록물의 관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연구기록물은 하나의 연구과제가 일련의 진행과정 

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완결성 있게 관리되어 연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로 축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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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류체계에서는 비교적 짧은 보존기간을 가진 ‘연구지원기록물’과 보존기간이 영구인 ‘연구

성과물’로만 구분되어 있어, 처리과에서는 업무기능분류에 따르지 않고 단위과제카드를 연구사업 또는 연구과제

에 따라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관리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관련 기록물을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는 상황이 벌어지

고 있다. 

이처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이나 비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결재문서를 중심으로 제정된 

현행 공공기록물법의 분류체계는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인 분류체계라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국립대학의 현실과 대학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일원화된 분류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공통 단위과제는 업무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무에 편중되어 개발되었다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공통 단위과제는 시스템 적용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히 개발하다 보니, 충분한 

업무분석과 처리과 의견수렴 단계를 결여한 절차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업무의 

유사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서로 다른 관리기준이 부여된 유사 단위과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처리과 업무담당자들이 기록물을 오분류⋅오편철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정 처리과나 업무기능에 편

중되어 개발된 공통 단위과제의 부적절성 또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 단위과제 개발 과정에 참여

한 업무기능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었지만, 그 외 업무기능

은 명세화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업무-기록물의 연계성이 낮거나 단위과제의 관리기

준이 잘못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단위과제 하위의 기록물의 범위가 넓어 처리과에서 기록물 본연의 가치보

다 높은 보존기간을 부여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처리과 의견이 수렴된 부속기관의 단위과제 

예시에서는 사용용이성을 이유로 업무기능이 아닌 조직과 기능이 결합한 형태의 공통 단위과제가 채택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공통 단위과제가 설계단계에서 업무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소기능 하위의 단위과제가 일관성 

있게 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대학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통 단위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국립대학의 표준 기록관리기준표와 공통 단위과제 운영체계의 경직성도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에 해당된

다. 국립대학은 표준 행정정보시스템인 코러스를 통한 통합 업무처리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공통 단위과제를 도입

하였다. 공통 단위과제는 국립대학의 업무과정에서 생산⋅관리되는 기록물에 각 대학의 상이한 학칙이나 담당자

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보존기간과 공개,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이 다르게 부여되는 문제점을 완화하면서, 

국립대학의 중요 기록물을 일관된 기준으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대학기록물의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

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의 승인 없이 국립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분류체계 운영을 목표로 

도입된 공통 단위과제는 모순적으로 단위과제 설정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 1회 

국가기록원의 승인 후 고시되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와 달리, 국립대학은 교육부와 국립대학기록관리협의

체 구성으로 협의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공통 단위과제의 명문화된 

협의절차나 협의지침, 그리고 신설⋅변경⋅폐지 단위과제의 이력을 관리하고 국립대학 간 이견을 조율할 최종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현실적으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7년 공통 단위과제 

제정 이후에 공통 단위과제의 신설이나 변경은 2018년 1차례의 개정과 2019년 일부 변경사항 개정 및 코러스 

적용만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직된 운영체계는 법규 제개정,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한 관리기준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록물의 오분류⋅오편철의 원인이 되고 기록물의 인

계인수나 재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시간이 경과 될수록 이러한 문제점은 가속화될 것이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와 공통 단위과제 운영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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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4.1 대학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

BRM은 정부기능을 서비스 및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정부기능분류체계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분류체계이

다. 이음새 없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결재문서를 업무기능에 따라 계층화하고, 분류구조의 최하위에 기록물을 

편철함으로써 업무와 기록정보를 직접 연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학기록물의 분류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최소단위로 기록물을 관리하는 이러한 분류체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국립대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 외에 교육⋅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록물에 맞춰진 현재의 분류체계를 대학기록물에 ‘일괄’ 

적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가기록원에서도 BRM과 기록분

류체계의 일원화가 실제 기록물 분류와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 생산환경

의 변화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기록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국가기록원, 

2020b, 18)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M과 같은 업무기능을 기록분류체계의 근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BRM을 사용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최종 검토 및 승인기관이기도 

한 국가기록원에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 중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사고, 인물, 주요 국정정

책 분야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주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또한 업무기능이 아니라 

대통령, 출처, 유형에 따른 주제분류체계를 채택(국가기록원, 2013)하고 있다. 역사기록물을 위해 별도의 분류체계

를 개발하거나 제안한 사례도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해 ‘출처-자료유형-시기-매체형태-주제’ 형태의 

통합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특정한 목적에 따라 수집한 기록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생산된 기록이 가지는 역사

적 가치를 복원하고, 분류체계에 기록물을 고정시키는 연역적 사고방법이 아닌 사건과 현상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귀납적 접근방법(박성우, 정대근, 2017, 398)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면, 연구기록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과 결과물이 연구과제별 데이터로 축적되어 

후속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사안별 관리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분류체계는 연구기록물을 분절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연구계획부터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이질적인 기록물이 전체적

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질서(윤혜선, 정연경, 2020, 160)를 부여하

는 분류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기록물에 대해서는 처리과에서도 연구과제별 또는 

사업별로 단위과제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들 또한 연구과제별로 기록을 검색⋅접근하고 관리하는 것에 

익숙하다. 따라서 연구기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록관리 관행이나 이용행태를 충분히 반영한 분류체계를 모색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국립대학 기록물 분류체계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의 분류체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대학기록물을 폭넓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BRM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소기능의 기능분류 하위에 역사기록물에 적용할 주제 분류나 연구기록물을 위한 

연구과제(시리즈) 분류를 도입하는 것이다. <표 3>과 <표 4>의 역사기록물과 연구기록물의 현행 분류체계를 <표 

9>와 같이 주제,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개편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분류체계 운영의 문제점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록관리에 있어 유연성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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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기능 단 과제 단 과제카드 보존기간

역사기록물 기록물 리 학생자치활동 교내자치활동-OOO동아리
10년

교외자치활동-OO동문회

연구기록물 연구 성과 리 학 신사업 연구역량강화-연구인 라구축사업(1차년도) 5년

(단, 최종연구 종료 

이후 5년간 보존)

연구역량강화-연구인 라구축사업(2차년도)

…(계속)

<표 9> 역사기록물과 연구기록물 분류체계(안)

4.2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공통 단위과제의 재설정 

현재 국립대학에서 적용하는 공통 단위과제는 코러스 도입을 계기로 업무분석에 따라 동일한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대학기록물에 공통적인 관리기준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된 기록관리 도구이다. 대학별로 상이하

게 운영되던 분류체계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단위업무를 세분화함으로써 기록물에 적절한 보존가치를 부여한 것

이다. 그러나 공통 단위과제의 개발 과정에서 체계적인 업무분석과 처리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결여되어, 현재의 

공통 단위과제는 선정과 관리기준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업무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선정기준의 

부재로 인해 유사 단위과제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기록물의 오분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업무기능이나 

처리과에 집중된 단위과제로 인해 포괄적이면서 균형 잡힌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기준도 

적절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통 단위과제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은 기록 분류체계로서 업무기능과 보존기간 책정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평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기록관리기준표는 BRM 기반의 업무기능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단위과제와 단위과제카드로 계승되기 때문이다. 공통 단위과제가 잘못 선정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분석과 처리과 의견수렴, 공통 단위과제의 책정기준 수립을 통한 

단위과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업무기능과 조직을 결합한 단위과제의 도입도 이 과정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국립대학에서 조직과 직무의 변화가 적고 고정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과에서

의 기록관리 용이성과 활용을 고려하여 공통 단위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통 단위과제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립대학협의체에서 현재 조직과 업무기능, 관련 법규와 

지침의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통 단위과제에 이러한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와 공통 

단위과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처리과의 실제 업무에 대한 이해

는 기능분류담당자와 기록관리업무담당자가 처리과 업무담당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 과정에

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처리과 업무담당자의 의견 및 단위과제카드의 사용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실제 

공통 단위과제가 부서 업무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업무기능과 

업무비중 등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공통 단위과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협의체에서는 공통 단위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고 오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통 단

위과제의 선정기준과 단위과제카드의 운영 원칙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류체계에 있어 기준 

제시를 통한 일정 정도의 사전 개입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통 단위과제의 생성과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통제가 사전 검열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업무 연속성에 따른 

단위과제의 생성 기준을 도출하고, 처리과 업무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더해, 선정된 공통 단위과제는 법규나 업무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

로 갱신하고, 단위과제카드의 운영현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립대학 

공통 단위과제의 재설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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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공통 

단 과제 분석 

⇨

처리과 

의견수렴

⇨

공통 단 과제 

재선정

⇨

운 기  

수립

⇨

공통 단 과제 

운

- 국립 학 법규, 지침, 

조직, 직무 비교⋅분석

- 공통업무의 요도, 

업무비 을 고려하

여 행 공통 단 과

제의 성 분석

- 행 공통 단 과제

와 분석결과에 한 

처리과 의견수렴

- 업무담당자 면담, 단

과제카드 운 황 

분석

- 분석결과와 처리과 

의견을 반 하여 단

과제 재선정

- 재 공통 단 과제

와 업무분포(비례)

를 고려하여 단 과

제 재선정

- 공통 단 과제 선정 

기  수립

- 단 과제카드 생성 

 운 가이드 수립

- 법규, 업무기능 등의 

변경사항을 반 하

여 정기( : 연1회) 

갱신

- 단 과제카드 운

황 모니터링(처리과 

지도 검)

<그림 3> 공통 단 과제 재설정 차(안)

4.3 분류체계 운영절차의 개선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체계와 공통 단위과제에 대한 재정비에 더해, 현재와 같은 분류

체계의 운영절차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국립대학은 국가기록원의 검토와 조정 없이 대학들의 협의에 의해 

분류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협의가 원활하

지 않고 새로운 관리기준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분류체

계의 운영절차가 오히려 형식적으로 분류체계를 운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분류체계가 공통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 대학들 간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

적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운영절차의 개선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정기적인 갱신을 통한 기록관리기준표의 현행화이다. 법규 

개정이나 대학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가이드의 개정, 관련 기관의 권고나 감사결과를 반영한 비정기적인 갱신으

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정기적인 검토와 기록관리기준표의 고시⋅공고절차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립대학의 기록관리협의체를 구성한 후 공공기록물법의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절차(국가기록원, 2020a, 110-111)에 따라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설⋅변경이 필요한 처리과의 단위과제

를 조사하여 검토하고 이 중 공통 단위과제의 신설⋅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협의체에서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공통 단위과제를 공표하는 

방안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사항과 관련 법령정보 등의 보존기간 책정근거, 업무

정보와 기록관리 정보를 기록화하고, 공통 단위과제의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도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분류체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통 단위과제에 대해 국립대학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거

나, 실제 업무 또는 기록물과 적합하지 않은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장치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즉, 기록관리협의체의 관리주체와 운영방식, 심의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립

대학 분류체계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체계의 

운영절차가 개선된다면 업무중요도와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기준을 부여한 표준화된 공통 단위과제를 유

지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5. 결 론

2017년 1월에 국립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 표준화와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행⋅재정시스템을 표준화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이 개통되었다. 코러스의 개통은 국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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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류체계를 조직 중심의 단위업무에서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한 단위과제로 전환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립대학 기록물에 표준화된 관리기준을 부여하고자 개발된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는 기록분류 도구이자 평가

와 활용을 위한 처분도구와 검색도구로도 기능한다. 이 연구는 국립대학 기록관리기준표가 이러한 기록관리도구

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개발 경과와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립대학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의 기능과 대학기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특히 다양한 형태의 역사

기록물과 연구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업무기능 중심의 획일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류체계의 개발 과정에서부터 업무 분석과 처리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공통 단위과제가 적절하게 선정되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해 기록물 오분류로 이어지는 

사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 분류체계의 운영 절차적 한계도 분류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대학기록물에 대해 업무기능 분류체계와 함께 주제분

류와 연구과제분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공통 단위과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업무기능 분석과 처리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통 단위과제를 재설정할 것과 이와 동시에 공통 

단위과제의 선정기준과 단위과제카드 운영 가이드를 수립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립대학 

분류체계의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국립대학들 간의 정기적인 검토와 협의, 기록관리기준표의 고시⋅공표와 기록

화를 제안하였다. 

현행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분류체계에 대해 기록관리 현장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업무기능을 중심으

로 한 분류체계는 다양한 기록생산 환경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연한 기록관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다양한 기록유형을 포괄하는 기록화에 걸림이 되어 기록관리 조직이 업무분류 체계의 통제권을 상실하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국가기록원, 2018, 65)는 분석결과는 이러한 업무기능 중심의 기록관리기준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록분류체계의 도입이 어려

운 상황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업무환경과 기록물의 분석에 기초하여 현재의 분류체계

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대학 기록물의 특성과 국립대학 분류체계의 개발 과정, 그리고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사례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분류체계의 개선

과 운영절차의 개선, 그리고 공통 단위과제의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

안은 앞서 분류체계 개발 과정과 공통 단위과제의 운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지면의 한계로 개선방안에서는 굵직한 방향만 제시하였을 

뿐 세부적인 대안을 도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대안(개선방안) 모색에 집중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법론을 설계하고 처리과 업무담당자 및 대학 기록관리담당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

여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 연구가 국립대학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관에서 

기록분류체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기록관리 대상의 

확대와 최근의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 그리고 대학 통폐합에 따른 조직과 업무기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기록분류체계의 수립과 활용에 기록관리학계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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